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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들은 계획적이고 과학적

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나 환경 속에서 전개되는 

것에 비해 해양스포츠는 순수 자연 그 자체에서 

전개되는 스포츠로서 타 종목들과 차별성을 갖는

다. 
해양스포츠는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

적⸱정신적 발달을 가져다주고 인간의 한계에 도

전하는 모험 정신을 통해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

과 자기주도적 통찰력을 키울 수 있으며 나아가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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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스포츠 활동이 생체의 신진대사를 왕성

하게 하고 신체 발달과 체력 향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포츠 활동은 상황

에 따라 심한 신체운동을 강요하며 신체가 위험

에 직면함으로써 때때로 신체 상해나 외상을 가

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Im, 1988). 운동 

상해는 훈련이나 경기에 있어서 기술 부족, 과도

한 훈련, 심신 긴장, 주의 산만, 준비운동 부족, 
반칙행위, 폭력행위, 기구 및 장비 시설의 부족, 
환경적 요소 등이 그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으며, 이렇게 발생 되는 운동 상해의 양상은 신

체운동 전체와 관계되므로 운동 종목에 따라 각

각 특징 있는 상해가 발생되기도 한다(Kim and 
An, 2003). 즉, 해양스포츠는 우리 인간에게 무한

한 기쁨을 주는 반면 여러 가지 사고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상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한 상황판단과 해양스포츠의 기법과 

자연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대부분의 동호인들은 주위 환경이나 자신이 체

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준비운동도 하지 않으며, 
스포츠 종목마다 운동수행을 위한 특정 기술을 

습득하려면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하게 되며 숙련

된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

서, 자신의 능력보다 과도한 기술 수행 및 운동

을 실시함으로써 운동 상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

히 발생한다고 밝힌바 있다(Kwon, Kim and Kim,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상해는 다양한 종목의 운

동과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있어 많은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으며 운동 상해의 원인과 유형 등을 

제공하고 나아가 상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Alexander, 1979; Daniel, 1982; 
Johnson, 2008; Maddison and pavessis, 2005). 각 

종목별 운동 상해를 조사한 연구들을 통하여 선

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상해 원인을 파악하여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운동 상해에 대한 연구는 각 종목

별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해양스포츠와 관

련한 운동 상해는 대부분 엘리트 선수에 관한 연

구(Han, 2002; Jo, 2000; Kim, 2006; Nam, 2001)가 

대부분이며 동호인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스포츠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

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종목들이 장비를 

사용하고, 또한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되며 자연

을 이용한 스포츠 활동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

고와 상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해양스포

츠는 장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

에 자신이 있다고 해도 상해의 위험이 따를 확률

이 높다. 또한, 수상 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

생하고 있으며 수상 안전관리 체계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양 선진국과 달리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해양 선진국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와 대응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기관별 수상안

전관리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양스포

츠의 상해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안전 지침에 따라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을 강화해야 하고 지도자의 전문적 역량과 현장

에 맞는 장비의 선정, 그리고 해양스포츠를 즐기

는 동호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무동력 해양스포츠 종목에서 

참여 빈도가 높은 윈드서핑, 카이트 보딩, 서핑, 
스킨스쿠버에 활동 중인 동호인의 운동 상해를 

조사하여 상해 요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적 자료를 얻고,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전문지도

자의 지도 방법에 있어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도자의 전문적 역량을 통해 상해 예

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해양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해양스포츠 활동의 긍정적 인

식을 높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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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라 운동 상해 부위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연구가설 2.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라 운동 상해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연구가설 3.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라 운동 상해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연구가설 4.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라 운동 상해 조치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연구가설 5.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라 운동 상해 원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연구가설 6.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라 운동 상해 예방방법에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P, U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해양스포츠

에 참가하고 있는 동호인을 대상자로 설정하였

다. 표본추출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400명을 표집하였고, 설문지 응답은 연구윤리동

의서에 승인한 동호인만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하

였다. 그 중 한 문항이라도 누락하거나, 불성실하

게 응답한 28명을 제외한 372명이 본 연구를 위

한 유효표본이며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 

남자(73.9%)가 여자(26.1%)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

고, 연령대는 20대(44.9%), 30대(33.1%), 40대

(13.2%), 50대 이상(8.9%) 순의 분포를 보였다. 그

리고 종목과 참가 기간은 집단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Variable Group Frequency(%) Total

Gender
male 275(73.9)

372(100)
female 97(26.1)

Age

20s 167(44.9)

372(100)
30s 123(33.1)
40s 49(13.2)

50s over 33(8.9)

Event

Windsurfing 98(26.3)

372(100)
Surfing 93(25.0)

Kiteboarding 83(22.3)
Scuba diving 98(26.3)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96(25.8)

372(100)
1 year-2 year 85(22.8)
3 year-4 year 89(23.9)

5 year or more 102(27.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2. 측정도구

설문지의 구성은 Kim et al.(1994)이 제시한 한

국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 상해 설문지와 

Cho(2005), Kim(2006), Nam(2001)의 스포츠 상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유사한 의미의 상해 

유형은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항목

으로 수정 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종목 중 윈드서핑, 

카이트 보딩, 서핑, 스킨스쿠버 활동에 참여하는 

동호인을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과 설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

성(4문항), 운동 상해 부위(5문항), 운동 상해 종

류(4문항), 운동 상해의 시기 및 조치(4문항), 운

동 상해 원인 및 예방방법(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해양스포츠 전문가 패널 검토를 통해 

설문지를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수 차례 실시하여 해양스포츠 관련 운동 

상해에 대한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으

며 의학 전문가의 조언대로 운동 상해 종류를 명

확한 의학 용어로 쉽게 풀어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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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을 위해 수집된 설문지

는 SPSS 14.0 Ver.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확률은 p<.05
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 다중응답을 알아보기 위해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해양스포츠 동호

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운동 상해 요인의 

비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상해 부위 차이

성별, 경력에 따른 상해 부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종목에 따른 상해 부위는 윈드서핑이 상

지(45.9%), 하지(3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핑

은 하지(41.9%), 상지(23.7%)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카이트 보딩은 상지(39.8%), 하지(32.5%) 순으

로 나타났고, 스킨스쿠버는 하지(33.7%), 상지

(3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연구가

설 1.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라 상해 부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

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2.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상해 종류 차이

가.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피부 상해 차이

성별, 경력에 따른 피부 상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종목에 따른 피부 상해는 윈드서핑이 절

창(51%), 찰과상(25.5%), 열창(19.4%) 순으로 나타

났으며, 서핑은 찰과상(45.2%), 없다(19.4%), 자창

(18.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이트 보딩은 찰

과상(72.3%), 절창(27.7%) 순으로 나타났고, 스킨

스쿠버는 찰과상(41.8%), 없다(40.8%), 열창(9.2%) 
순으로 나타났다. 

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근육 상해 차이

성별, 경력에 따른 근육 상해의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고, 종목에 따른 근육 상해는 윈드서핑이

Variable Group
Injured part

Total df χ²Head Torso Upper body Lower body

Gender
male 24

(8.7)
62

(22.5)
89

(32.4)
100

(36.4)
275

(100) 3 3.768
female 7

(7.2)
18

(18.6)
42

(43.3)
30

(30.9)
97

(100)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12
(12.5)

14
(14.6)

36
(37.5)

34
(35.4)

96
(100)

9 10.816
1 year-2 year 7

(14.6)
18

(21.2)
28

(32.9)
32

(37.6)
85

(100)
3 year-4 year 5

(5.6)
17

(19.1)
34

(38.2)
33

(37.1)
89

(100)
5 year or more 7

(6.9)
31

(30.4)
33

(32.4)
31

(30.4)
102

(100)

Event

Windsurfing 5
(5.1)

17
(17.3)

45
(45.9)

31
(31.6)

98
(100)

9 27.106**
Surfing 11

(3)
21

(5.6)
22

(23.7)
39

(41.9)
93

(100)
Kiteboarding ᆞ 23

(27.7)
33

(39.8)
27

(32.5)
83

(100)
Scuba diving 15

(15.)
19

(19.4)
31

(31.6)
33

(33.7)
98

(100)
Total 31

(8.3)
80

(21.5)
131

(35.2)
103

(34.9)
372

(100)
**p<.001

<Table 2> Differences in the part of injury by gender, career and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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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Skin injured

Total df χ²abrasion laceration cutting 
wounds

puncture 
wound none

Gender
male 126

(45.8)
18

(6.5)
71

(25.8)
15

(5.5)
45

(16.4)
275

(100) 4 1.948
female 42

(43.3)
10

(10.3)
26

(26.8)
6

(6.2)
13

(13.4)
97

(100)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39
(40.6)

7
(7.3)

28
(29.2)

5
(5.2)

17
(17.7)

96
(100)

12 14.063
1 year-2 year 43

(50.6)
6

(7.1)
13

(15.3)
9

(10.6)
14

(16.5)
85

(100)
3 year-4 year 41

(46.1)
6

(6.7)
23

(25.8)
5

(5.6)
14

(15.7)
89

(100)
5 year or more 45

(44.1)
9

(8.8)
33

(32.4)
2

(2)
13

(12.7)
102

(100)

Event

Windsurfing 25
(25.5)

19
(19.4)

50
(51)

4
(4.1) ᆞ 98

(100)

12 198.403***
Surfing 42

(45.2) ᆞ 16
(17.2)

17
(18.3)

18
(19.4)

93
(100)

Kiteboarding 60
(72.3) ᆞ 23

(27.7) ᆞ ᆞ 83
(100)

Scuba diving 41
(41.8)

9
(9.2)

8
(8.2) ᆞ 40

(40.8)
98

(100)
Total 168

(45.2)
28

(7.5)
97

(26.1)
21

(5.6)
58

(15.6)
372

(100)
***p<.001

<Table 3> Differences in the skin injury by gender, career and event 

Variable Group
Muscle injured

Total df χ²stiffness contusion rupture none

Gender
male 46

(16.7)
141

(51.3)
4

(1.5)
84

(30.5)
275

(100) 3 5.185
female 24

(24.7)
41

(42.3) ᆞ 32
(33)

97
(100)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16
(16.7)

40
(41.7)

1
(1)

39
(40.6)

96
(100)

9 13.179
1 year-2 year 19

(22.4)
40

(47.1)
1

(1.2)
25

(29.4)
85

(100)

3 year-4 year 19
(21.3)

53
(59.6)

1
(1.1)

16
(18)

89
(100)

5 year or more 16
(15.7)

49
(48)

1
(1)

36
(35.3)

102
(100)

Event

Windsurfing 26
(26.5)

41
(41.8) ᆞ 31

(31.6)
98

(100)

9 41.019***
Surfing 21

(22.6)
42

(45.2)
1

(1.1)
29

(31.2)
93

(100)

Kiteboarding 8
(9.6)

62
(74.7)

2
(2.4)

11
(13.3)

83
(100)

Scuba diving 15
(15.3)

37
(37.8)

1
(1)

45
(45.9)

98
(100)

Total 70
(18.8)

182
(48.9)

4
(1.1)

116
(31.2)

372
(100)

***p<.001

<Table 4> Differences in the muscle injury by gender, career and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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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Joint injured

Total df χ²
sprain arthritis none

Gender
male 91

(33.1)
3

(1.1)
181

(65.8)
275

(100) 2 1.482
female 29

(29.9) ᆞ 68
(70.1)

97
(100)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23
(24)

2
(2.1)

71
(74)

96
(100)

6 8.537
1 year-2 year 27

(31.8) ᆞ 58
(68.2)

85
(100)

3 year-4 year 30
(33.7)

59
(66.3)

89
(100)

5 year or more 40
(39.2)

1
(1)

61
(59.8)

102
(100)

Event

Windsurfing 28
(28.6) ᆞ 70

(71.4)
98

(100)

6 32.544***
Surfing 32

(34.4) ᆞ 61
(65.6)

93
(100)

Kiteboarding 43
(51.8) ᆞ 40

(48.2)
83

(100)
Scuba diving 17

(17.3)
3

(3.1)
78

(79.6)
98

(100)

Total 120
(32.3

3
(0.8)

249
(66.9)

372
(100)

***p<.001

<Table 5> Differences in the joint injury by gender, career and event 

Variable Group
Bone injured

Total df χ²
contusion fracture none

Gender
male 36

(13.1)
5

(1.8)
234

(85.1)
275

(100) 2 1.788
female 13

(13.4) ᆞ 84
(86.6)

97
(100)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13
(13.5)

1
(1)

82
(85.4)

96
(100)

6 2.369
1 year-2 year 9

(10.6)
1

(1.2)
75

(88.2)
85

(100)
3 year-4 year 10

(11.2)
1

(1.1)
78

(87.6)
89

(100)
5 year or more 17

(16.7)
2

(2)
83

(81.4)
102

(100)

Event

Windsurfing 17
(17.3)

1
(1)

80
(81.6)

98
(100)

6 32.387***
Surfing 24

(25.8)
1

(1.1)
68

(73.1)
93

(100)
Kiteboarding 6

(7.2)
3

(3.6)
74

(83.2)
83

(100)
Scuba diving 2

(2) ᆞ 96
(98)

98
(100)

Total 49
(13.2)

5
(1.3)

318
(85.5)

372
(100)

***p<.001

<Table 6> Differences in the bone injury by gender, career and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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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타박(41.8%), 없다(31.6%), 근육경직(2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핑은 근육타박(45.2%), 없

다(31.2%), 근육경직(22.6%)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카이트 보딩은 근육타박(74.7%), 없다(13.3%) 
순으로 나타났고, 스킨스쿠버는 없다(45.9%), 근

육타박(37.8%) 순으로 나타났다.

다.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관절 상해 차이

성별, 경력에 따른 관절 상해의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고, 종목에 따른 관절 상해는 윈드서핑이 

없다(71.4%), 염좌(2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

핑은 없다(65.6%), 염좌(34.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이트 보딩은 염좌(51.8%), 없다(48.2%) 순

으로 나타났고, 스킨스쿠버는 없다(79.6%), 염좌

(17.3%) 순으로 나타났다.

라.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뼈 상해 차이

성별, 경력에 따른 뼈 상해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종목에 따른 뼈 상해는 윈드서핑이 없다

(81.6%), 뼈 타박(17.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핑

은 없다(73.1%), 뼈 타박(2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이트 보딩은 없다(83.2%), 뼈 타박(7.2%) 
순으로 나타났고, 스킨스쿠버는 없다(98%) 순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연구가설 2. ‘해양스

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라 상해 종

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

택되었다.

3.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상해 시기 차이

가.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상해 계절 차이

종목에 따른 상해 계절은 윈드서핑이 여름

(32.7%), 가을(2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핑은 

여름(46.2%), 겨울(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이트 보딩은 봄(33.7%), 가을(27.7%) 순으로 나

타났고, 스킨스쿠버는 여름(63.3%), 겨울(17.3%) 
순으로 나타났다.

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상해 상황 차이

경력은 1년미만이 해상운동(77.1%), 지상운동

(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1~2년은 해상운동

(80%), 지상운동(10.6%) 순으로 나타났다. 3~4년

은 해상운동(89.9%), 지상운동(9%) 순으로 나타났

고 5년이상은 해상운동(93.1%)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종목은 윈드서핑이 해상운동(89.8%), 지상

운동(7.1%) 순으로 나타났고 서핑은 해상운동

(83.9%), 지상운동(8.6%) 순으로 나타났다. 카이트 

보딩은 해상운동(95.2%), 정리운동(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킨스쿠버는 해상운동(73.5%), 지상

운동(21.4%) 순으로 나타났다.

다.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상해 시간대 차이

경력은 1년미만이 오후(40.6%), 오전(35.4%) 순

으로 나타났으며, 1~2년은 오후(49.4%), 오전

(28.2) 순으로 나타났다. 3~4년은 오후(69.7%), 오

전(16.1%) 순으로 나타났고 5년이상은 오후

(75.5%), 오전(14.7%)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목은 윈드서핑이 오후(60.2%), 오전(27.6%) 순

으로 나타났고 서핑은 새벽(39.8%), 오전(29%), 
오후(28%) 순으로 나타났다. 카이트 보딩은 오후

(88%), 오전(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킨스쿠

버는 오후(63.3%), 오전(2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연구가설 3.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라 상해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4.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상해 조치 차이

윈드서핑이 본인스스로(60.2%), 병원(39.8%) 순

으로 나타났고 서핑은 본인스스로(57%), 병원

(43%) 순으로 나타났다. 카이트 보딩은 본인스스

로(57.8%), 병원(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킨스

쿠버는 병원(62.2%), 본인스스로(3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연구가설 4. ‘해양스포

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라 상해 조치

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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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Injured season Total df χ²spring summer autumn winter

Gender
male 55

(20)
103

(37.5)
58

(21.1)
59

(21.5)
275

(100) 3 4.335
female 13

(13.4)
47

(48.5)
17

(17.5)
20

(20.6)
97

(100)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16
(16.7)

40
(41.7)

16
(16.7)

24
(25)

96
(100)

9 9.568
1 year-2 year 17

(20)
39

(45.9)
11

(12.9)
18

(21.2)
85

(100)

3 year-4 year 16
(18)

32
(36)

20
(22.5)

21
(23.6)

89
(100)

5 year or more 19
(18.6)

39
(38.2)

28
(27.5)

16
(15.7)

102
(100)

Event

Windsurfing 22
(22.4)

32
(32.7)

28
(28.6)

16
(16.3)

98
(100)

9 61.597***
Surfing 12

(12.9)
43

(46.2)
11

(11.8)
27

(29)
93

(100)

Kiteboarding 28
(33.7)

13
(15.7)

23
(27.7)

19
(22.9)

83
(100)

Scuba diving 6
(6.1)

62
(63.3)

13
(13.3)

17
(17.3)

98
(100)

Total 68
(18.3)

150
(40.3)

75
(20.2)

79
(21.2

372
(100)

***p<.001

<Table 7> Differences in the injury season by gender, career and event

Variable Group Situation Total df χ²ground warm-up maritine cool down

Gender
male 25

(9.1)
5

(1.8)
240

(87.3)
5

(1.8)
275

(100) 3 5.948
female 12

(12.4)
6

(6.2)
77

(79.4)
2

(2.1)
97

(100)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16
(16.7)

3
(3.1)

74
(77.1)

3
(3.1)

96
(100)

9 19.615*
1 year-2 year 9

(10.6)
6

(7.1)
68

(80)
2

(2.4)
85

(100)

3 year-4 year 8
(9) ᆞ 80

(89.9)
1

(1.1)
89

(100)

5 year or more 4
(3.9)

2
(2)

95
(93.1)

1
(1)

102
(100)

Event

Windsurfing 7
(7.1) ᆞ 88

(89.8)
3

(3.1)
98

(100)

9 39.363***
Surfing 8

(8.6)
6

(6.5)
78

(83.9)
1

(1.1)
93

(100)

Kiteboarding 1
(1.2) ᆞ 79

(95.2)
3

(0.8)
83

(100)

Scuba diving 21
(21.4)

5
(5.1)

72
(73.5) ᆞ 98

(100)
Total 37

(9.9)
11
(3)

317
(85.2)

7
(1.9)

372
(100)

*p<.05, ***p<.001

<Table 8> Differences in the injury situation by gender, career and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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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Time zone Total df χ²daybreak morning afternoon night

Gender
male 39

(14.2)
66

(24)
165
(60)

5
(1.8)

275
(100) 3 1.668

female 19
(19.6)

21
(21.6)

55
(56.7)

2
(2.1)

97
(100)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21
(21.9)

34
(35.4)

39
(40.6)

2
(2.1)

96
(100)

9 41.006***
1 year-2 year 19

(22.4)
24

(28.2)
42

(49.4) ᆞ 85
(100)

3 year-4 year 12
(13.5)

14
(16.1)

62
(69.7)

1
(1.1)

89
(100)

5 year or more 6
(5.9)

15
(14.7)

77
(75.5)

4
(3.9)

102
(100)

Event

Windsurfing 11
(11.2)

27
(27.6)

59
(60.2)

1
(1)

98
(100)

9 88.529***
Surfing 37

(39.8)
27

(29)
26

(28)
3

(3.2)
93

(100)

Kiteboarding 2
(2.4)

8
(9.6)

73
(88) ᆞ 83

(100)

Scuba diving 8
(8.2)

25
(25.5)

62
(63.3)

3
(3.1)

98
(100)

Total 58
(15.6)

87
(23.4)

220
(59.1)

7
(1.9)

372
(100)

***p<.001

<Table 9> Differences in the injury time zone by gender, career and event

5.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상해 원인 차이

경력은 1년미만이 기술부족(33.3%), 기량부족

(19.3%), 과도한욕심(17.7%) 순으로 나타났으며, 
1~2년은 기술부족(28.2%), 기량부족(22.4%), 준비

운동부족(18.8%) 순으로 나타났다. 3~4년은 과도

한욕심(34.8%), 기술부족(21.3%), 준비운동부족

(16.9%) 순으로 나타났고 5년이상은 과도한 욕심

(42.2%), 준비운동부족(14.7%), 기술부족(13.7%)순
으로 나타났다. 종목은 윈드서핑이 과도한 욕심

(23.5%), 기술부족(19.8%), 준비운동부족(18.4) 순

으로 나타났고, 서핑은 과도한 욕심(28%), 기술부

족(25.8%), 준비운동부족(22.6%) 순으로 나타났다. 
카이트 보딩은 과도한 욕심(45.8%), 기술부족

(28.9%), 준비운동부족(8.4%)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킨스쿠버는 기량부족(24.5%), 기술부족(22.4%), 
준비운동부족(1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로 연구가설 5.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

력, 종목에 따라 상해 원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6.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상해 예방 방법 
차이

경력은 1년미만이 준비운동(39.6%), 긴장이나 

정신집중(35.4%), 이미지트레이닝(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1~2년은 준비운동(47.1%), 체력증진

(16.5%), 긴장이나 정신집중(14.1%) 순으로 나타

났다. 3~4년은 준비운동(39.3%), 긴장이나 정신집

중(29.2%), 이미지트레이닝(14.6%) 순으로 나타났

고 5년이상은 긴장이나 정신집중(36.3%), 준비운

동(32.4%), 이미지트레이닝(18.6%) 순으로 나타났

다. 종목은 윈드서핑이 준비운동(35.7%), 긴장이

나 정신집중(29.6%), 이미지트레이닝(19.4%) 순으

로 나타났고 서핑은 준비운동(46.2%), 긴장이나 

정신집중(31.2%), 이미지트레이닝(11.8%) 순으로 

나타났다. 카이트 보딩은 준비운동(43.4%), 긴장

이나 정신집중(33.7%), 이미지트레이닝(16.9%)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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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Injured measure

Total df χ²
oneself hospital oriental medical 

clinic

Gender
male 142

(51.6)
128

(46.5)
5

(1.8)
275

(100) 2 .619
female 48

(49.5)
46

(47.4)
3

(3.1)
97

(100)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45
(46.9)

48
(50)

3
(3.1)

96
(100)

6 10.439
1 year-2 year 36

(42.4)
47

(55.3)
2

(2.4)
85

(100)
3 year-4 year 57

(64)
30

(33.7)
2

(2.2)
89

(100)
5 year or more 52

(51)
49

(48)
1

(1)
102

(100)

Event

Windsurfing 59
(60.2)

39
(39.8) ᆞ 98

(100)

6 33.738***
Surfing 53

(57)
40

(43) ᆞ 93
(100)

Kiteboarding 48
(57.8)

34
(41)

1
(1.2)

83
(100)

Scuba diving 30
(30.6)

61
(62.2)

7
(7.1)

98
(100)

Total 190
(51.1)

174
(46.8)

8
(2.2)

372
(100)

***p<.001

<Table 10> Differences in the injury measure by gender, career and event

Variable Group
Injured cause

Total df χ²
exercise ability skill condition greed mental equipment

Gender
male 47

(17.1)
35

(12.7)
66

(24)
22
(8)

82
(29.8)

15
(5.5)

8
(2.9)

275
(100) 6 7.733

female 16
(16.5)

21
(21.6)

23
(23.7)

7
(7.2)

19
(19.6)

6
(6.2)

5
(5.2)

97
(100)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17
(17.7)

19
(19.8)

32
(33.3)

3
(3.1)

17
(17.7)

6
(6.3)

2
(2.1)

96
(100)

18 48.459***
1 year-2 year 16

(18.8)
19

(22.4)
24

(28.2)
7

(8.2)
10

(11.8)
4

(4.7)
5

(5.9)
85

(100)

3 year-4 year 15
(16.9)

11
(12.4)

19
(21.3)

7
(7.9)

31
(34.8)

3
(3.4)

3
(3.4)

89
(100)

5 year or more 15
(14.7)

7
(6.9)

14
(13.7)

12
(11.8)

43
(42.2)

8
(7.8)

3
(2.9)

102
(100)

Event

Windsurfing 18
(18.4)

15
(15.3)

19
(19.4)

8
(8.2)

23
(23.5)

8
(8.2)

7
(7.1)

98
(100)

18 50.312***
Surfing 21

(22.6)
12

(12.9)
24

(25.8)
7

(7.5)
26

(28)
1

(1.1)
2

(2.2)
93

(100)

Kiteboarding 7
(8.4)

5
(6)

24
(28.9)

6
(7.2)

38
(45.8)

2
(2.4)

1
(1.2)

83
(100)

Scuba diving 17
(17.3)

24
(24.5)

22
(22.4)

8
(8.2)

14
(14.3)

10
(10.2)

3
(3.1)

98
(100)

Total 63
(16.9)

56
(15.1)

89
(23.9)

29
(7.8)

101
(27.2)

21
(5.6)

13
(3.5)

372
(100)

***p<.001

<Table 11> Differences in the injury cause by gender, career and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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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Injured prevention method

Total df χ²
exercise coaching mental physical imagery rest

Gender
male 107

(38.9)
14

(5.1)
82

(29.8)
22
(8)

44
(16)

6
(2.2)

275
(100) 5 3.851

female 39
(40.2)

3
(3.1)

27
(27.8)

13
(13.4)

12
(12.4)

3
(3.1)

97
(100)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38
(39.6)

6
(6.3)

34
(35.4)

3
(3.1)

13
(13.5)

2
(2.1)

96
(100)

15 25.528*
1 year-2 year 40

(47.1)
5

(5.9)
12

(14.1)
14

(16.5)
11

(12.9)
3

(3.5)
85

(100)

3 year-4 year 35
(39.3)

3
(3.4)

26
(29.2)

9
(10.1)

13
(14.6)

3
(3.4)

89
(100)

5 year or more 33
(32.4)

3
(2.9)

37
(36.3)

9
(8.8)

19
(18.6)

1
(1)

102
(100)

Event

Windsurfing 35
(35.7)

6
(6.1)

29
(29.6)

6
(6.1)

19
(19.4)

3
(3.1)

98
(100)

15 34.058**
Surfing 43

(46.2)
2

(2.2)
29

(31.2)
5

(5.4)
11

(11.8)
3

(3.2)
93

(100)

Kiteboarding 36
(43.4) ᆞ 28

(33.7)
5

(6)
14

(16.9) ᆞ 83
(100)

Scuba diving 32
(32.7)

9
(9.2)

23
(23.5)

19
(19.4)

12
(12.2)

3
(3.1)

98
(100)

Total 146
(39.2)

17
(4.6)

109
(29.3)

35
(9.4)

56
(15.1)

9
(2.4)

372
(100)

***p<.001

<Table 12> Differences in the injury prevention method by gender, career and event

으로 나타났으며, 스킨스쿠버는 준비운동(32.7%),  
긴장이나 정신집중(23.5%), 체력증진(19.4%) 순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연구가설 6. ‘해양스

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라 상해 예

방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

분 채택되었다.

Ⅳ. 결 론

1.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운동 상해 부위의 차이

성별, 경력에 따른 운동 상해 부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교 카누 선

수들의 운동 상해(Kim, 2006), 수영선수들의 성별

에 따른 상해 부위(Cho, 2005)에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볼

링선수들의 운동 상해에 관한 연구(Park, 2008)와 

체조선수들의 운동경력과 성별에 따른 운동 상해

와 응급처치 실태에 관한 연구(Lee, 2007)에서도 

성별과 경력에 따른 운동 상해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상해 부위 중 하지와 상지의 상해가 전

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스

포츠는 장비를 이용하여 하지와 상지의 조절로 

움직임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른 부위보다 상해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고 판단된다. 한편, 댄스스포츠 활동에 따른 상해 

부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Park, 2007)와 체

육고등학교 투척선수들의 운동 상해에 관한 연구

(Mun, 2006) 또한 종목에 따른 상해 부위의 차이

가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이는 종목의 특성에 따라 상해의 부위에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목에 따라 

상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다르게 연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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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운동 상해 종류 차이

해양스포츠는 물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으로 규

격화 되어진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장비에 의해 다른 운동에 비해 찰과

상, 절창과 같은 피부 상해를 입는 것으로 판단

된다. 남⸱여 모두 피부 상해에서는 찰과상, 근육 

상해에서는 근육타박, 관절 상해는 염좌, 뼈 상해

에서는 뼈 타박이 가장 높은 상해를 보였으며, 
모든 상해의 종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철인 3종 올림픽코스에 참가한 동호인의 

운동 상해에 관한 연구(Jone, 2006)에서 성별과 

경력에 따른 상해 종류의 차이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

받침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종목에 따른 상해의 

종류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요트 선수의 종

목별 상해 종류의 차이(Jo, 2000)는 나타나지 않

아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

는 윈드서핑과 다르게 요트는 보트 위에 앉아서 

바람을 이용하여 배를 조종하는 스포츠로 요트 

종목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의 해양스포츠 종목은 바람을 이용

하는 윈드서핑과, 카이트 보딩, 파도를 이용하는 

서핑과, 물속에서 활동하는 스킨스쿠버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상해의 종류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운동 상해 시기 차이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과 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여 모

두 여름에 상해를 가장 많이 입었고 다음으로 겨

울의 상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2006)의 중⸱고교 카누 선수들의 운동 상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계절은 남⸱여 모두 여름이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겨울 순으로 본 연구 결과

와 일치하고 있다. 부산의 해양스포츠는 대부분

이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카이

트 보딩의 경우는 다대포해수욕장, 서핑의 경우

는 송정해수욕장, 윈드서핑의 경우는 모든 해수

욕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름의 경우 해양스포츠

의 활동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해양스

포츠 동호인들이 정해진 구역에서 제한적인 활동

으로 인해 동호인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면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상해의 발생이 

높아지고 겨울철에는 근육의 수축과 경직으로 인

해 상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운동인 해상에서의 상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Kim(2006)의 고교 배구선

수들의 운동 상해에서 성별에 따른 상황 차이는 

남⸱여 모두 주 운동에 상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

으로 나타났고, 또한 Cho(2005)의 수영 선수들의 

운동상해에 관한 조사연구 중에서 성별에 따른 

상해 상황은 남⸱여 모두 주 운동에서 상해를 많

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나

타난 해양에서 활동 중에 남⸱여 모두 상해를 많

이 입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Jone(2006)의 철인3종 올림픽코스에 참가한 

동호인의 운동 상해에 관한 연구에서 본 운동 중 

가장 많은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종목에 따른 상해는 

모든 종목에서 해상운동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해상에서 활동하는 운동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운동 상해의 시간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후 시간대에 

상해가 높게 나타났으며, Lee(2007)는 체조선수들

의 운동경력과 성별에 따른 운동 상해와 응급처

치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상해 시간

대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여의 

상해 시간대는 오후, 오전, 야간 순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준다. 경력에 따

른 상해 시간대는 Park(2008)의 스키 및 스노우보

드 강사와 동호회 회원의 상해 원인 및 유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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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연구에서 오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다. 경력에 따

른 상해 시간대의 차이는 오후에 가장 많은 상해

가 나타난 Jone(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후 시간의 상해는 1년미

만이 40.6%, 1~2년 49.4%, 3~4년 69.7%, 5년이상 

75.5%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스포츠는 전문 기술 

훈련과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훈련이 

이루어진다. 이는 낮은 경력일수록 체력의 소모

가 심해 운동을 참가하는 시간에 많은 상해가 발

생하는 것이고, 경력이 쌓일수록 기술의 습득과 

함께 해상의 활동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후의 

상해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적

절한 휴식과 체계적인 훈련을 유도함으로써 상해

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목에 따른 

상해의 시간대의 차이는 서핑이 새벽시간에 

39.8%로 높게 나타나 새벽시간에 급하게 운동을 

시행함으로써 준비운동의 부족과 오전과 오후보

다 새벽에 파도의 높이가 좋아 서핑 동호인들은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운동 상해 조치 차이

본 연구 결과에서 성별, 경력 따른 상해의 조

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Lee(2009)의 연구에서 투척선수들의 운동 상해에

서 성별에 따른 상해의 조치는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상

해 후 조치는 병원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상해의 발생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

문에 항상 간단한 응급조치 및 구급약은 상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

력에 따른 상해의 조치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인스스로가 조치하는 경우

가 50% 정도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Lee(2007)의 체조선수들이 운동경력과 성별에 따

른 운동상해와 응급처치 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력이 높을수

록 본인스스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력이 많아질수록 상해 경험이 많아서 자가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목별로는 본인스스로의 치료가 

55% 이상을 이루어 단순 타박상이나, 찰과상의 

상해가 많이 나타난 상해의 종류를 뒷받침해 준

다고 판단된다. 

5.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운동 상해 원인 차이

성별에 따라 남자는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상

해의 원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양스포츠를 

배우는 동호인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체력

적으로 우위에 있어 기량의 습득이 앞서고 한 단

계 더 높은 기술을 사용하면서 상해가 나타난 결

과라고 판단된다. 여성은 기술의 부족이 가장 높

게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른 상해의 원인에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여 간의 다소 차

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Lee(2007)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경

력별 운동 상해 원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낮은 경

력에서는 기술의 부족이 높게 나타나고 경력이 

많은 동호인의 경우 과도한 욕심이 운동 상해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력 많을수록 새

로운 기술과 다양한 묘기를 하기 위해서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상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

다. 경력이 낮을수록 기량의 부족과 기술의 부족

으로 운동을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기술

이나 수행에서 상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전문지도자나 강사가 경력이 낮은 동호인들

에 대한 세심한 지도방법과 함께 상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도 같이 강습에 포함하게 

된다면 상해를 예방하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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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Lee(2007)의 체조선수들의 운동경력과 

성별에 따른 운동 상해와 응급처치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력을 4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

만, 11년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경력을 1년 미만, 1-2년, 3-4년, 5년 이상으로 분

류하여 경력의 분류에서 다른 차이를 나타내므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

서 종목에 따른 상해 원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과도한 욕심, 기술 부족, 준비

운동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Jo(2000)의 요트

선수 및 동호인의 종목, 기술수준에 따른 상해조

사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 연구는 전복 및 항해 

미숙, 기술 부족 등의 순으로 났다. 카이트 보딩의 

경우 상해 원인에서 과도한 욕심이 45.8%라는 높

은 수치가 나타났는데 이는 바람을 이용해서 높은 

점프와 회전이 가능하므로 점프와 회전을 하기 위

해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경우로 판단된다.

6. 해양스포츠 동호인의 성별, 경력, 종목에 
따른 운동 상해 예방방법 차이

운동 상해의 예방방법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Lee(2008)의 볼링선수의 성별에 따

른 운동 상해의 예방방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

냈다. 그러나 예방방법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이 남⸱여 모두 준비운동을 선택하였다. 이는 준비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해양스포츠 동

호인들의 대부분이 준비운동을 소홀히 하고 바로 

본 운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

된다. 이에 전문 지도자나 강사들이 준비운동의 

필요성을 사전에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본 운동 

전에 준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와 관

심이 지속되어야 한다. Park(2009)의 볼링 선수들

의 운동 상해 예방의 차이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지도자나 강사가 기술 수준에 맞게 강습 동

영상이나 시범을 보여주고 세밀한 기술의 습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Jo(2000)의 요트 선수의 종

목별 상해 예방방법의 차이와 Kim(2004)의 축구와 

태권도 선수의 운동 상해 연구에서는 경력과 종목

에 따른 예방방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본 연

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모두 긴장이나 정신 집중, 준비운동의 순으

로 상해의 예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지만 예방방법에 사용된 긴

장이나 정신 집중, 준비운동 등이 사용되고 있다. 
상해는 운동을 수행하는 본인이 집중이나 긴장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동호인들

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이 없이 본 운동에만 치중

한 나머지 상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함께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무동력 해양스포츠 종목에서 참여 

빈도가 높은 윈드서핑, 카이트 보딩, 서핑, 스킨

스쿠버에 활동 중인 동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 상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종목

에 따라 상해 부위, 상해 종류, 상해 시기, 상해 

조치, 상해 원인, 상해 예방방법에서 차이를 보였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해양스포츠의 상해 

요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

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종목별 

전문지도자의 상해 예방을 위한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와 선진국형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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